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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심 재 기 

〈서올대 교수 • 국어학) 

국어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어휘의 측연에서 밝혀보 

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척이다. 대략 칠천만 명이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어가 몇십 만의 어휘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 

치 않다. 어렴잡아 30 만 단어쯤으로 추산되는데， 이헌 규모의 언어라연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 가운데서는 대단히 큰 언어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하여 칠천만명이 사용하며， 30 만의 어휘수를 가진 국어는그것을 사용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노력이 어떠하냐에 따라 앞￡로의 세계를 위하여 

훌륭하게 이바지하는 좋은 언어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나게 할 것 

인데 그러한 세계사적 사명감과 결부시켜 국어를 생각하고자 할 때에 국 

어 어휘가 어떤 특정을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 

초 작업이 될 것이다. 

국어 어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에 표거의 수단으로 창제된 한글로 거의 

완벽하게 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한글의 우 

수성을 지척하는 것￡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좀더 깊이 궁리하여 본 

다연 국어 어휘의 특성이 한글표기로 아주잘드러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글에 의한국어 표기 방법에서 가장 두 

드러진 특정은 기본척으로 음소문자인 한글이 음철 구성체로 조립되어 표 

기된다는 사질이다. 그래서 한글은 읍소문자이연서도 음절문자로 운영된 

다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음철문자식 표기 방안이야말로국어 어 

휘의 특성을 검토하는대전제가 된다. 그것은 국어 어휘가 음철을 기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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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로 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글을 서유럽의 알파베트처럼 풀어쓰자는 논의가 금세기 초엽부터 나 

돌기 시작했으나 그것이 하나의 기발한 착상에 머물고， 결코 실용 단계로 

발전하지 않은 까닭은 표기 관습의 전통 또는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어휘 

구조의 본질을 파괴한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글 창제 

당시에 자모 하나 하나는 음소문자로 만들었으연서도 漢字의 발음을 표기 

하기 위하여 음절로 조립하는 표기 방안이 개발된 것이라고하여 음절 구성 

의 조렵 방식이 순전히 漢字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도 

올바른 견해는 아닌 듯하다. 국어 어휘가 음철 단위로 파악된다는 사실과 

漢字가 음철 단위로 파악된다는것이 다행스럽게도 일치했기 때문이라고보 

아야 할 것이다. 

국어 어휘가 음절 단위로 파악된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울 때에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기초 어휘 가운데 상당수가 단음절로 되어 었다는 

사실이다. ‘눈(眼) , 코(흉) , 입(口) , 귀(耳) , 손(手) , 발(足)， 둥(背)， 배 

(題) , 살()홉) , 피(血) , 뼈(骨) , 애(陽)’ 같은 신체 어휘나， ‘물(水) , 불 

(火) , 붙(陸) , 땅(地) , 앞(前， 南) , 뒤 (後， 北) , 나(我) , 너 (,&J ’ 같은 일 

반 어휘가 단음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시 국어 이래 어휘의 생성 발달이 

음철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 

다. 이것은 대부분의 언어에 공통되는 현상일련지도 모르지만 국어 어휘 

의 특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마땅히 짚고 념어가야할 정언 것만은 분명 

하다. 

R 

국어 어휘는 개별 낱말의 起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系讀에 따라， 고 

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눈다. 고유어는 원시 국어 이래 순수한국어 낱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한자어는 漢字로 표기가 가능한 모든 우리말 

단어이며， 외래어는 금제기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문물제도와더 

불어 들어온 낱말들이다. 엄격하게 따진다연 한자어도 중국문화의 산풀이 

요， 중국을 기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양 외래어와 함께， 외래어로 취급 

되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그 한자어들이 모두 국어 음운 체계에 동화되어 

완벽한 한국 한자음으로 읽힐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도 이질척언 느낌을 

별로 주지 않으연서 자유롭게 결합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자어라는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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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半固有語의 대첩을 한다. 그러나 국어 어휘의 특성을 논할 때에는 

고유어의 특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유어의 어휘척 특성은 ‘배의성(配慧性)’ 또는 ‘유연성(有緣: 

性)’이라는 낱말로 웅축시켜 표현하여 왔다. 낱말을의미분석이 가능한어 

휘 형태 단위로 쪼개어 놓았을 경우에， 낱말의 의미 형성 과청이 명쾌하게1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즉 의미의 배열 상태가 랩게 나타나는 특성을 ‘배의 

성’ 또는 ‘유연성’이라 이름붙였던 것이다. 

이 유연성은 음운론척인 현상과 형태론적인 현상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 

다. 음운론적인 유연성은 음운교체성(音짧交替性)이라는 명칭으로도 설명 

될 수 있겠는데， 하나의 어휘 형태소에서 음운론적으로 대럽이 되는 음운 

들이 서로 교체되어 쓰임으로써 크게는 그 낱말의 의미의 분화를 초래동F 

고 작게는 어감의 차이를 불러 일a키는 현상을가리킨다. 이러한 음운교 

체에는 모음교체와 자음교체의 두 가지가 모두 촌재한다. 한펀 형태론적 

인 유연성은 형태첨가성(形顯應加性)이라는 명칭으로도 섣명될 수 있는 

현상으로 하나의 기본 어간 형태소에 다른 형태소가 그 앞이나 뒤에 결합

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 형태 첨가의 방법은형 

태소들의 의미가 대퉁한 자격으로 결합하느냐，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되‘ 

는 형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복합법(複合法)이니， 파생법(派生法)이니1 

하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왔었다. 

우리는 먼저 음운론적 유연성이라 할 수 있는 음운교체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어의 모음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는 대링의 체계를 유지하여 왔 

다. 국어에서 이른바 모음조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음의 양분된 대 

립 체계가 이른 시거부터 확렵되어 있었음을 반중하는 것인데 바로이것이 

어휘의 생성과 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오 

래된 국어 자료가 15 세기 • 중세 국어 자료이므로 이 시키의 자료에서 찾 

아보기로 한다. 

1. 맛(味) : 벗 (外形的 風味)

살(歲) : 셜(元且) 

갓(皮) : 것(表面) 

나(짧) : 너 (ft() 

마리(쁘， 頭) : 머리(頭) 

남다(餘) : 념 다(홉) 



핫다(脫衣) : 벗마(避免) 

할다(밟혔) : 헐다(破壞) 

다 @ 다(훌) : 더 으다(增) 

2. 곧다(直) : 굳다(堅) 

팝다(曲) : 굽다(屆) 

녹다(짧) : 녹다(農) 

보특랍다(황) : 부드렵다(柔) 

졸다(險縮) : 줄다(減縮) 

노걷다(賣) : 누르다(黃) 

3. 굵 다(휩U) : 굵다(播) 

늙 다(훌殘) : 늙다(古老) 

홉다(明) : 붉다(w-) 

슬 다(燒) : 슬다(혐‘) 

"초다(下) : 느추다(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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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간모음의 교체는 때로는 독렵된 

날말을 만들기도 하였고， 해로는 ‘노무다(黃) : 누르다(黃)’ 에서처 럼 기본 

의미는 고청되었￡연서도 느낌이나 대상물 본성의 작은 차이를 표현해 내 

는 장치로 기능하여 왔다. 예컨대 ‘염치(廳耶)’라는 한자어는 그 낱말여 

지난 기본 의미의 중후성에도 불구하고 ‘양체’라는 어간모음 교체에 의한 

변이형을 가지게 됨으로써 본래의 낱말 ‘염치’와는 개념상 청반대의 돗올 

나타내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대부분의 의성의태어 

가 어간모음의 교체로 어감상의 차이를 나타내는꺼휘군을;형성하고 있다. 

몇 예를 보인다. 

4. 훨량활랑 : 펼랭훨령 

아장아장?어청어갱 

깡캉하다:컵컴하다 

요물요불:우불우물 

꼬물꼬물:꾸물꾸물 

꽁지 락거리다 : 꿈지력거리다 

자음의 교체도 어 감상의 차이 를 나타내는 어 휘군을;만든다. 

5. 강감하다 : 캄캄하다 : 깡깡하다 

냉탱하다 : 탱탱하다 : "Il"ll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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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거리다 : 팔팔거리다:빵빵거리다 

장랑잘랑:찰랑찰랑:쩔량짤랑 

그러나 위와 같이 자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낱말들은 모음교체의 경우처 

럼 각기 독립된 의마 영역을 확보한 개별 낱말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중 

세 국어에서 ‘텅람(風) : 혼람(爛)’이 주목할 만한 예가 되고 있다. 물론 

‘혼랍’은 ‘년랑’앞에 ‘송’이 개입되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m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론적 유연성은 어휘 형태소들의 결합으 

로 말미암아 나타냐는 특성이다. 어휘 형태소들이 다양한 첨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국어 어휘는 국어 어휘 형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형태소의 첨가 방법은 복합법과 파생법의 두 갈래로 나건다. 먼저 파생 

법에 의한 낱말 만들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의 어간 형태소가 의미의 중심을 지키고 있고 그 앞이나 뒤에 새로 

운 의미를 첨가하기 위한 정사(接購)가 붙음으로써 파생법에 의한 낱말이 

만들어진다. 기본이 되는 어간형태소의 앞에 첩사가 붙는 것을 접두파생 

법이라 하며， 뒤에 붙는 것을 접미파생법이라 한다. 다음파 같은 것이 정 

미파생법에 의한 낱말들이다. 

6. 짐， 장. 꿈， 결음， 놀음， 울음， 웃음， 앓， 게으름， 괴로웅， 그리움， 기쁨， 슬 
픔， 그렴， 그음 

7. 내기(麗否) ， 보기(例)， 되애기(韓훌)， 사재기(買借)， 더하기(加算)， 빼기(減 

算)， 글짓기 (作文)， 뽑기 (選W:.)

위의 예들은 모두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미이나 {-커}라는 명사를 만 

드는 접미사를 붙여 명사가 된 것들이다. {-p}과 {-기}는 어떤 동사 어 

간이나 형용사 어간에도 청가가 가능하므로 ‘먹옴， 얽음， 툴아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이 일반척으로는 동명사를 만드는 것이지만 위 

의 6 파 7의 예들은 처음 만들어질 째에는 동명사로 쓰이었을지 모르나 

거기에 새로운 특수의미가 일반화함으로써 용언이 지난 문법적 기능을강 

설하고 완전히 영사로 굳은 이른바 전성명사들이다. 다옴은 처음부터 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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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를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통사어간 형태소에만 결합하는 접미사와 

합쳐져서 생성된 영사들이다. 

8. 날개， 엎개， 지우개， 정게. 지게 

노래(놀+애). 마개(막+애). 저지헤(저지르+에) 

놀이， 다듬이. 미닫이， 장이， 풀이， 높이， 깊이 

꾸중(꾸짖 +웅). 마중(맞+웅). 노랑， 빨강 

위의 예에서 우리는 {-개} {-애} {-이} {-이 같은 접마사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물건의 이름， 행동， 또는 척도(R度) 퉁의 이름 

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기 위하여서만 쓰이는 접미사들이다. 

9. 혈 : 태 력 , 중 : 주먹 , 갖 : 가죽， 

잎 :잎사귀， 옥:옥아지， 말:망아지 

9 에서는 {-억} {-욱} {-아지}같은 접미사를 가려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새로운 의미를 첨가한다기 보다는 어강의 차이를 나타내는 갱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 ‘줌’과 ‘주먹’은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접미파생법에 의한낱말만들기는 동사· 형용사의 경우에도 광범하게 냐 

타나고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10. 밥하다， 쩍 하다. 나무하다. 한잔하다， 벗하다. 

복되다， 참되다， 헛되다， 순화되다， 진살되다 

일시키다， 공부시키다， 운동시키다， 얄시키다 

그늘지다. 기름지다， 값지다， 건방지다， 멀어지다， 써지다 

접치다， 감치다， 몰아치다， 마주치다 

엿척다. 열척다， 귀살쩍다， 괴이척다 

어른스렵다， 촌스렵다， 사랑스렵다， 영큼스렵다. 게걸스렵다 

사랍답다， 신사당다， 아륨답다. 아리답다 

10 에서는 {-하-} {-되} {-시키-} {-치-} {-치-} {-척-} {-스랩-} {-답-} 

같은 접미형태소들이 그 앞에 놓인 형태소와 결합하여 특이한 의미의 동 

사나 형용사를 만든 낱말들을 보인다. 이 용언을 만드는 접미형태소들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또 그들의 차이를 구별하려는 노력은 

지난 반세기 국어 문법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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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허-}와 {-지-}를 손꼽올 수 있올 것이다. 특 

히 {-지-}는 대단히 흥미있는 접미형태소임이 밝혀졌는데 그 특성은 명샤 

어간을 상태동사어간으로 바꾸어 주고(멋 :벗지다)， 상태동사어간을 자동 

사어간ξ로 바꾸어 주며(멸다:멀어지다)， 자동사어간을 피동사어간으로 

바꾸어 주고(달리다→달려지다)， 다동사어간율 피동사나 자동사어간으로 

바꾸어 주는(열다→열어지다. 쓰다→써지다) 기능을 한다. 국어의 정미형 

태소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폭넓은 의미 기능의 예를 다른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국어에서 특별히 보펀적인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거즙 강조해도 좋올 것이다. 

11. 달구다， 영구다， 비우다， 걷우다， 낮추다， 영추다 

끓커다， 남기다， 늘리다， 빨리다， 넓히다， 롯히다 

미렵다， 서렵다，놀랑다， 그렵다， 기쁘다， 아프다 

11 은 {-우-} {-이-} {-l:l-} 둥을 기원척 형태소로 하여 그 앞에 있는 

동사냐 형용사를 통사척 기능이 다른 동사나 형용사로 만든 예들이다. 가 

령 ‘낮다(低)’는 형용사이지만 ‘낮추다’는 타통사가 되었고 ‘놀라다(驚)’ 

는 자동사이지만 ‘놀랍다’는 형용사로 바뀌었다. 한 때는 이들 {-우-} 

{-이-} {-l:l-} 계통의 접미형태소들을 ‘보조어간’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것들이 보조어간이라고 한다연 ‘낮다’와 ‘낮추다’는 어감은 다 

르나 하나의 낱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견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었다. 

{-l:l-}계열의 정미형태소와 관련하여 국어 어휘의 생성과 소멸에 매우 흥 

미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끓다， 앓다， 깃다， 믿다’ 

둥은 타동사였다. 그런데 이 들 통사어 간에 {- 빙 -} 또는 {-브-} 접 미 형 태 

소를 첨가시키어 ‘골욕다/고프다， 알￥다/아프다， 깃브다/기쁘다， 믿브다/ 

미쁘다’라는 새로운 낱말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들은모두현대 국어에서 

통사적￡로는 형용사의 기능을 갖는 낱말로 바해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치지 않고 {-하-} 접 미 형 태 소를 또다시 첨 가하여 ‘고파하다， 아파하다， 기 

뻐하다’와 칼은 낱말을 만들어냈다(‘미뻐하다’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 

이들 낱말이 타동사엄에는 틀림없으냐 ‘끓다’와 ‘고파하다’， ‘앓다’와 ‘아 

파하다’는 의미 영역이 다른 별개의 낱말로 쓰인다. 이와 같이 국어 어휘 

의 생성에는 접미파생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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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접두파생법은 국에에서 새 낱말올 만드는 중요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접 

"01 파생볍만큼 생산척은 아니다. 또 정마파생법에 의한 어휘 생성에서는 

-통사척 기능에 변화가 와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나 접두파생법에서 

는 낱말의 의미 중섬이 캡두형태소를 앞에 거느리게 되어 있어서 풍사가 

1바뀌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예를 보자. 

12. 개펙， 개살구. 개나리， 개판. 개소리 

날.:i!.치 , 날것， 날탕， 날깅 치 

맨손， 맨밥， 맨주먹， 앤입 

한겨울， 한더위， 한밤중， 한여름 

12 에서 ‘개 날 맨 한-’ 동은 기원적으로는 독렵된 낱말에서 나온 

‘것이지만， 독렵성을 상실하고 뒤에 오는 낱말파 결합하여 새로운 낱말올 
·만들어내고 있다. ‘개-’는， ‘질이 낮은， 막되어 먹은， 야생의’의 돗을 나 

τ+낸다. 따라서 ‘개소리’는 {개-}를 접두형태소가 첨가펀 파생어로 파악 

할 경우， ‘돼먹지 않은 말’이란 돗을 갖게 되어 ‘개가 짖는 소리’라는 낱 

‘말과는 다른 낱말이 된다. ‘개나리’도 ‘품질이 떨어지는 나리꽃’이라는 

뜻으로 ‘개-’와 ‘나리’가 결합한 접두파생어인데 일반 언어 대중은 그 날 

‘말에 너무 친숙해져서 ‘개-’를 첩두형태소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어 대중의 통속척인 언어 언식파 어휘 형성론의 논의를 혼통해서 

눈얀될 것이다. 

13. 들묶다， 들쑤시 다. 들부수다， 을벅 다 
빗나가다， 빗보다， 빗듣다， 빗맞다 

새빨창다， 새노렇다. 새파량다. 새까땅다 

얄엽다， 얄꽃다， 드물다， 드셰다 

13 은 접두형태소롤 갖고 있는 동사 또는 형용사의 예들이다. ‘틀-， 빗-

-새-， 얄 드-’같은 첩두형태소들도 애초에는 독렵된 낱말로 쓰이던 것이 

었을 터이나， 여기에서는 뒤에 놓안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를 제한하는 기 

→능을 나타낼 뿐， 그것플이 독럽하여 쓰일 경우의 형태를 추정하기 어려울 

갱도로 형태상의 변화를 입었다. {틀-}은 ‘심하게’라는 뜻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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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은 ‘빗기어， 부정확하게’의 뭇을 나타내고. {새-}은 ‘더욱 세게’의? 

뭇을나타낸다. 

병사어간 앞에 놓이는 접두형태소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석하는 관형어 

의 구실을 하며， 동사어간 또는 형용사어간 앞에 놓이는 정두형태소는 후

행하는 용연어간을 한정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한다. 이헌 정으로 보아서 

국어 어휘의 형성에도 국어의 통사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접두파생법은 접두형태소가 독렵성을 갖는 낱말이 아니라는 

정만 제외하연 다음에서 논의할 복합어 형성과 본질척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V 

파생법과 짝을 이루고 있는 복합법은 두 개의 독립적인 형태소가 대퉁 

한 자격으로 철합하여 새로운 낱말을 형성하는 낱말만들기 방법이다. 국 

어 어휘가 형태론적 유연성을 강하게 반영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머리 

속에 상상하는 것은 복합법에 의한단어 형성이라고말해도과언이 아니다. 

다음의 예들은 국어의 형태론적 유연성을 중영하기 위하여 자주 인용되었. 

던 것들이다. 

14. 거춧말(隱+言) 
한숨(大+息) 

둡을(眼+水) 

셋복(題+核) 

옥구무(顆+/t) 

목숨(짧+息) 

?~l!l (物+雨)

융컬(水+理) 

한눈(米+眼) 

입시울(口+효) 

14 의 예를 영어 단어와 대웅시켜 보연 이들 낱말이 얼마나쉽게 분석할 

수 있는가가 판명된다. 가령 ‘거풋+말’을 ‘lie’와 대비시켜 보거나 ‘목+ 

숭’을 ‘Iife’와 대비시켜 보연 국어 어휘의 유연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돋

보인다. 

중세 국어에서는현대 국어에서 이미 쓰이지 않거나 형태상의 변화를 입 

은 상당수의 복합동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국어의 복합어 생성이 얄‘ 

마나 생산적이었는가롤 짐작할 수 있다. 다음에 몇 예를 보인다. 

15. 킬 작다. 녀 룡갯 다. 맛보다， 본받다 



눈멀다， 을들다， 빗다다， 짓놀다 

을장다， 앞셔다， 뒤돌다 

16. 나아가다. 도라오다， 니 러서 다 
싸라디다， 용어디다， 떠려디다 

17. 업시너기다， 갓고로디다 

아니좋다， 묻좋다 

18. 튿보다， 요 긍 " 리 다. 나들다 

뛰놀다， 댁벅다， 빌벅다， 창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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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는 영사와 통사가 결합하여 복합동사가 된 것들이다. ‘길(을)잡다， . 

녀름(을) 짓다’의 경우는 목적격조사의 생략을 상정할 수 있고， ‘눈에) ‘ 

멸다， 물(이)들다’의 경우는 주격조사의 생략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을(에) 

장다， 앞(에)셔다’의 경우는 처소격조사의 생략이 추정된다. 국어 어휘의 

형성에는 이와 같이 국어의 통사 규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사실을 주목해 

야 한다. 16 은 {-아/-어}형태소가 동사어간 다음에 덧붙어 있음이 주목 

된다. 현대 국어에서는이 방법이 아직도 보펀적인 복합동사생성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앞선 시기의 모습이 이들 중세 국어의 예에서 발견된다. 

17 은 부사와 동사가 결합한 것이고， 18 은 두 개의 동사어간이 나란히 대 

둥한 자격으로 결합한 복합동사들이다. 18 과 같은 낱말 만들기는 현대 국

어에서는 사라지고 없다. 흔히 이러한 중세 국어의 복합 동사를 비통사척 

합성동사라고 하는데 ‘듣(고)보다’， ‘오클(고)\ .. 리다’， ‘벌(어)벅다’ ‘잡 

(아)쥐다’와 같이 생략된 어미가 상정되기 대문에 비통사척이라고 하지만 

국어의 통사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의 복합어를 실펴보자. 

19. 흥 룻 밤， 밟바당， 밍1 횟쥐 

나막신， 아랑곳， 달칼， 쇠고기 

19 에서 ‘향롯밤’은 사이시옷이 들어 있고 ‘나막신’에는 ‘나오+신’사이 

에 사이시옷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악/억}형태소가 끼어 들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달갈’과 ‘쇠고기’에도 소유격조사 {-의}가 들어 있음올 확 

인하게 된다. 이처렴 복합어로 구성된 국어 어휘는 형태론척 분석이 가능 

하고， 그것들은 예외없이 국어의 통사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고유어， 국어 어휘의 형태론척 유연성이요， 형태청가→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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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 어휘 중에서 고유어 어휘의 음절성과 유연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유연성은 음운론척 교체성과 형태론적 첨가성의 두 

가지 방연으로 검토되었는데， 음운론적 교체성은 다시 모음교체와 자음교 

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형태론적 첨가성은 파생법과 복합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특히 복합법에 의한 형태첨가는 국어의 통사척 원 

-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연 이제는 한자어의 어휘적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하차. 

컬론부터 말하여， 음운론적으로 국어 체계에 완벽하게 통화되었다는 정을 

， 제외한다면 어휘의 다른 띤은 한자어의 본고장인 중국어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어가 국어의 아휘 체계 안에서 무 

리없이 사용되는 까닭은 첫째， 음운론척 동화 이외에도 복합어 만들커에 

서 고유어와 우리없이 결합할 만큼 고유어와의 親和力올 발휘하기 해문이 

-며， 둘째 중국어 문법에 따르연 등홈句로 해석되는 3 음절 이상의 漢字成句

-들이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하나의 낱말로 처려되는 현상때문이다. 

먼저 고유어와 한자어가이질감없이 복합어를 형성한예를보기로하자. 

20. 밥많， 門셜柱， 갤/jfÇ ， 藥밥， 洋당배， 色종이， 꼬마엄動車， 짧살 

위의 예를을 보면 한자어가 漢字로 표기가 되는 낱말일 뿐， 고유어와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복합어 결합 양상 

’이 자연스럽다. 

21. 어차피(於此彼)， 급기야(及其也)， 심지어(甚至於). 별안간(홉眼間) 

22. 동분서 주(東흉西走). 금과옥조(옳科玉條). 금의 환향(해衣還鄭). 

무소부지 (無所不知)， 죽마고우(竹馬故友) • 일거 양득(-짧兩得) 

21 의 예들은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단일한 낱말이요， 풍사상으로는 부 

.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漢文 문법에 충설하게 그 의미를 풀이한다연 ‘어 

차띄’는 ‘어떻든’이 아니라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의 뜻으로 풀 

-어야 하고 ‘급기야’는 ‘드디어’가 아니라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려서’라 

.고 풀이해야 한다. 그러나 국어의 체계 얀에서는 단일한부사로취급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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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또 그것이 이해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초래하지 않는다. 22 의 예을 

도 그 뭇을 폴이하연 語句 내지는 文章흐로 풀이하여야겠지만 국어의 처f 

계 안에서는 단지 하나의 명사 구실을 할 뿐이다. 

한자어는 漢字를 이해하고 그 語源을 분석하는 관점에 설 경우에는 漢

文文法의 간성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漢字를 모르는 경우에 

는 漢文文法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 

교에 틀어강’이라는 개념이 ‘입학(入學)’으로 표현될 때 漢文文法을 아무

리 무시하려 하여도 ‘입학’의 ‘학’이 ‘학교’의 ‘학’과 같음을 알게 되고 

컬국 ‘업학’이 국어의 문볍에는 맞지 않는 낱말 만들기에 의해 형성된 낱 

말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한자어 가운데에는 자연스런 국어 어순과 

는 다르게 결합된 낱말의 무리가 있음을 인청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휘에 

다음과 같은 것을 손꼽을 수 있다. 

23. 피 난(避難). 살생 (殺生)， 방화(防火). 관광(觀光). 휴회 (休會). 개의 (開讓)

24. 견딸(見쭉)， 소갱(所定)， 소위(所謂). 피칭(被홉)， 피살(被殺). 소회(所짧〉‘ 

25. 물흔(껴論). 불리(不주1]) ， 비리(非理). 우최(無罪)， 부결(否決). 막역(莫평) 

26. 회중(慶中)， 상한(陽寒)， 의외(意外)， 망명(亡命)， 피갱(避靜). 대엽(大入) 

23 은 텀的구성의 낱말로자연스런국어 표현에서는 ‘난을피함’ ‘생물을 

죽엄’ ‘불을 놓음’과 같은 해석을 하게 한다. 24 는 彼動구성으로 ‘빼앗읍 

을 당함(빼앗낌)’ ‘정한 대로’ ‘(셰상에서) 일컨는 것올 따르연’과 같은 

해석을 하야 하고. 25 는 否定구성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롭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은’ 퉁으로 모두 뒤에 있는 글차부태 해석을 요구하는 중 

국어(한문)의 통사구조를 반영한다. 그리고 26 은省略구성으로서 한문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조건없이 암기하여야만 하는 낱말들이다. ‘회 

중’은 ‘樓於身中(몽안에 지념)’에서 줄어든 낱말이고 ‘상한’은 ‘傷以寒(추 

위로 언하여 명을 얻음)’의 축약이다. ‘망명’은 ‘逃亡而救命(도망하여 목 

숨을 건정)’의 뜻이지 글자대로 ‘목숭을 망하게 항’이 아니며， ‘피정’은 

‘避世靜靈(속세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 영혼을 고요하게 함)’의 뭇이지， 

‘고요한 곳을 피함·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연 한자어가「표연 

척으로는 음철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낱말 또는 명사어근으로 취급되지만， 

내면척으로는 여전히 漢字 고유의 특성언 단음철 表意文字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인청해야 한다. 이것은 漢字가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일종 

의 단음철 형태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올 뭇한다‘ 바로 이점이 한자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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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연 한자어는 고유어와 대비하였을 때 의미론적으로 고유어와는 다른 

정이 있다. 첫째는 고유어와는 다른 의마 영역을 담당하면서 고유어와 대 

립척인 위치에 있는 점이고 둘째는 한자어의 만들어짐이 고유어와는 다른 

-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시대적인 단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로 한자어가 고유어와는 다른 의미 영역을 갖고 있는 점운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고유어가 일반 생활 어휘 또는 기초 

어휘를 담당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자어는전문어휘， 특수어휘쪽을담당하 

고 있는 점이다. 한자어의 유입 초기부터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어들은 

罷敎經典과 佛敬經典을 통하여 물밀듯이 국어 어휘 체계 속에 쏟아져 들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19 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일반생활어휘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한자어 없이는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올 만 

큼 한자어의 독무대로 발천하였다. 이러한 한자어의 세력은 조만간 일반 

갱활 어휘에까지 침투하여 한자어와 고유어가 짝을 이루는 동의어군을 형 

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자어는 존경 표현의 감정 기-치를 지니는점잖은 

-어휘가 되었고 고유어는 그와 반대로 상스렵고 교양없는 표현이라는 통념 

-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 것은 물론조선 왕조의 신 

분사회， 그 상층을 구성하고있는양반사대부들이었다. 요즈음에 와서 한 

자어가 반드시 존경 표현의 어휘는 아니라는 새로운인식이 싹트고 있으나 

이미 사회의 公認과정을 거친 상당수의 어휘가 한자어는 존대어이고 고유 

어는 비존대어로 통용되고 있다. 어른의 나이를 ‘春秋’ 또는 ‘年歲’로 표 

현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로 한자어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펼요에 의해 만들어 쓰이다가 

시대의 변화로 소멸되는 수가 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또 다른 시대적 요 

청에 의해 만든 한자어가 우연히 전 시대에 다른 목적， 다른 의미로 쓰이 

던 것일 수가 있다. 예컨대 ‘放送’은 조선 왕조시대에는 ‘罪A을 繹放함’ 

의 뜻이요， ‘發明’은 ‘罪人이 자신의 無罪함을 辦·明함’의 돗이었다. 漢字

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意味가 중첩됨으로써 多줬다인 特性을 지니게 되 

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늘날 새로운 科學淸

報어l 필요한 새 낱말을 漢字로 만들고자 할 경우， ‘放送’이나 ‘흉明’과 

같은 시대별 의마 차이가 문제되지 않는가는 연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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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한자어가 중국을 원초적인 발상지로 하여 형성된 어휘라는 것은 움직일 

4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漢字로 적히는 어휘라고 하여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자어는 크게 나누어 세 나라를 발상지로 한다. 

첫째는 중국이고， 둘째는 한국이며 셰째는 일본이다. 중국을 발상지로 하 

는 한자어는 다시 세 부류의 어휘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橋敎經典을 

중심흐로 한 古典漢文에서 낱말로 자주 쓰이게 되어 일반어휘로굳은것， 

佛敎經典을 중심으로 한 낱말로 고대 인도어인 싼스크리트를 原語로 하는 

것(여기에는 音譯語와 意譯語의 두 가지가 있다) , 그리고 中國白話文을 

-기원으로 하는 것의 세 가지이다. 다음에 그 예를 보인다. 

27. 家훌， 感動， 改造， 險素， 結婚， 孤獨， 故짧， 機會， 努力， 뚫事， 德望， 動f'F，

明白， 保護， 分明

28. 乾連婆， 彈뼈， MIfè利， 佛짧， 南無佛， 業障， 緣超， 法雨， 大悲， 生界

29. 寶貝， 上頭， 木線. 大紅， 뽕的，$1館， rt.Þ備， I뼈子， 當直， 白젖 

27 은 古典漢文에 기원을 둔 한자어들이다. 오늘날에도 친숙하게 쓰이는 

이들 낱말들이 얼마나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인가에 새삼 놀라게 된다. 28 

에서 ‘乾達꿇’ ‘佛體’같은 것은 싼스크리트어의 音譯語이고 ‘業障’ ‘緣起’

같은 것은 意譯핍이 다. 29 는 오두 中國文化와의 직 접 척 인 접 촉의 결과로 
중국 문불과 함께 들어온 중국어 단어들이어서 한국한자음으로 읽히지 않 

고 중국음으로 얽히기 대문에 漢字로 적히기 보다는 ‘보패(寶貝)， 상투(上 

煩)， 무명(木線)’ 둥 한글로 적히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라는 느낌을 주 

지 않는 것들이다. 

한자어는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다. 漢字를 웰뚫라 하여 한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션조들이 스스로 한자어를 만들어 썼다는 것은 조 

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30. 菜毒， 感氣， 身熱， 寒心， 四柱• i\字， 福德뚫， 홉房， 道令， 흉碩. 同氣

30의 예 들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한자어 들이 다. 아마도 한자어 를 한국 

-중국， 일본세 나라에 두루 통하는 國際語라고 가정할 경우 한국한자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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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순수한 고유어를 漢字로 

音借하여 적은 ‘사돈(훌娘)’ 의 경 우는 한자를 아우리 逢字的으로 분석하一 

여도 바른 뭇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어휘가 본성척으로 한 나라의 문화사를 반영하는 종거가된다는 것은이 

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을 발상지로 한 한자어를 보면 그러한 사

설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금세기에 들어와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日本

起源 漢字語는 새로운 과학 문명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일본이 동양에서 

서양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 소화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기도 하 

다. 다음 예들을보자. 

31. 演繹， 歸納. *현對， 先꿋， 없rr l!l흉， 現훌， 主觀， 客觀， 觀念， 哲學， 美術， 汽車，

討論， 神經. 元뚫 

32. 編物， 市樓， 入 口 • 浮橋， 內譯， 짧上.i:r切. 組立， 先佛， 花代. ~융面， 見習，

짧종U. 呼名， 홈u引 

31 은 日 本이 西洋의 文化를 받아들이 면서 새로운 낱말의 必홈性을 철강 

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해 낸 한차어로서 開化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통용

된 한자어 들이 다. 32 도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 인데 일본에서는 漢字를 힘11' 

認하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모두 訓讀하는 것들이다. ‘編物’을

‘amimon。’ , ‘入 口 ’ 를 ‘ iriguci ’ , ‘組立’ 을 ‘kumitate’ 로 원 는다. 그러 나 
글자로 쓸 때에는 漢字를 사용하커 째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한자음

으로 읽는 한자어가 되었다. 이것틀은 한국이 일본의 식인지였었다는 역 

사적 사실을 어휘로 증명하는 例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어는 각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 

숫자상의 팽창을 계속해 오면서 한펀으로는 고유어의 세력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고 또 다른 한펀으로는 漢字로 표기될 수 없을 정도로 귀화 현강 

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33. 믿글월 : 原文

죽사리:生死 

겨르롭다:閔뭘롭다 

k옷알다 : 通達하다 

어위크다:寬大하다 

34. 7'룸 :江， 湖水

믿얼굴:本質 

즈픈:千 

과그르다 : 過激하다 

바드랍다:危짧롭다 

마피오다 t 몽훌明하다 

구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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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길이:利子 누리，뉘:世上 
도섭:흉化， 妹術 머뀌:홈해 

즈륨， 주릅:居間， 件介A 가멸다:富格하다 

35. 성냥(石破黃)， 대롱(竹簡)， 숭늄(熟冷)， 영계(軟짧)， 동냥(勳뿜) 

차례 (次第)， 배웅(階行)， 조금(湖減)， 누비 (納衣)， 방죽(防훌) 

흐치부치(譯之秘之) 

33 의 예들은 고유어가 한자어의 세력에 빌려 완전히 소멸된 경우이고 

34 의 예들은 고유어의 생명이 아직 남아 있으나 거의 소멸의 위기를 맞 

은 것들이다. 35 는 한자음에 변화가일어나서 고유어처렴 된 낱말들이다. 

이처렴 한자어는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고유어와 대렵하여 고유어를 밀어 

내기도 하고 고유어의 모습S로 귀화의 길을 결으면서 共存하고 있다. 

m 

국어 어휘의 세번 째 계옐을 이루는어휘군은서양 여러 나라 언어를 기 

원으로 하는 외래어이다. 이들 외래어의 상당수가 영어로서 현대 과학을 

중심으로 한여러 전문분야의 용어들이다. 그러나 이들 외래어는 일본 식 

민지 기간 중에 일본어로 정착된 뒤에 국어 어휘 체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 

에 지난 반세기 동안은 일본식 발음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예컨대 ‘캡’ 

(cup) ’은 한 째 ‘고뿌’라고 발음되었었고 ‘드럼 (drum)’은 ‘도라무’， ‘캔 

(can)’은 ‘깡’이라는 발음이 일반화되었었다. 그러다가 1950 년대 이후 완 

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교정하는 파정을 거쳐 현재는 원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가 초화를 이룬 새로운 외래어 발음이 청착되었다. 이렇게 서양을 카 

원으로 하는 외래어는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두번에 견친 발음정착과청 

을 입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언어 현상이 청치 사회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단척인 예라 하겠다. 이들 서양 기원의 외래어는 대체로 특정 분야를 특정 

언어가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음악용어는이태리어가담당하였고醫藥분 

야는 독일어를 기원으로 했고 미술 분야는 프랑스어를 기원으로 하였다. 

그려나 요즈음은 외래어를 늘려가는 창구를 영어쪽으로만 열어 놓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더구나 식견이 모자라는 일부 인사들이 아직 외래어로 정 

착했다고 볼 수 없는 생소한 외국어(주로 영어)를 일상 회화나 문자 생활 

에서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외래어의 증 

가 요소로 작용한다연 앞으로 이러한 외래어는 정정 더 그-숫자를 늘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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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이다. 그러나 이들 외래어가 국어에서 모자라는 어휘를 보충해 주는 새 

로운 차원임에는 틀림없는 것인즉， 이들 외래어에 대해 지나친 경계섬은 

갖지 않아야 할것이다. 
외래어가 국어 어휘 체계에 흉수될 때에는 그것이 원래의 말에서 어떤 

문법척 기능을 가진 것이건， 名詞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정은 특별히 주목 
되 어 야 한다. 가령 ‘카우프라즈(camouflage) ’ 는 영 어 에서 명 사와 동사의 

두 가지 기능올 하지만 국어에서는 ‘카무프라즈-하다(겉보기 좋게 健裝

하다)’와 같은 형태로 쓰인다. 한펀 이들 외래어가 二音節 以上의 낱말로 

되어 있을 때에는 二音節 축약어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데몬스트레이션 (demonstra tion)’은 ‘데모’로 출었고， ‘포토그라피 

(photography)’는 ‘포토’로 줄여 쓰는 것 퉁이 그런 예에 속한다. 물론 

이러한 출입말의 전통은 일본어에서 확렵된 것인데 국어가 그러한 일본어 

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외래어의 증가는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현대 문명의 변화의 발전은 고유어나 한자어 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을 갱도로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K 

이상으로 국어 어휘의 총체척인 규모가 어떤 것이며， 그들의 특성이 무 

엇인가를 개관하였다. 치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추려 청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국어 어휘는 고유어를 중심 어휘군으로 하고 한자어와 외래어를 보 

조 어휘군으로 하는 三重體系를 이루고 있다. 

2. 국어 어휘는 숍節 단위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3. 고유어는 유연성이 강한 어휘로 음운교체성과 형태첨가성의 두 가지 

특성을나다낸다. 

4. 한자어는 국어의 통사규칙을위반한漢文文法의 특성을 반영한 어휘 
를 갖고 있으나 고유어와의 친화력을 유지하면서 고유어가 담당하지 뭇한 

의미 영역을 표현하는 어휘를 확보하고 있다， 

5. 외래어는 국어 어휘 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 3 의 어휘군 
이기는 하지만 고유어와 한자어의 二重體系가 구성하는 단단한 구조에 나 

란히-맞서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새로이 전개되는 새 시대에 맞추어 



국어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19 

써1 력을 넓혀갈 것이 예상왼다. 

위와 같은 논의 이외에도 국어 어휘， 특히 고유어에는 音뿔象徵에 의한 

의성의태어가 다흔 언어보다도 다양하게 발달하였다든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서도 서로 다른 표현 가치를 나타내는 同훌훌語즉尊待語와 一般語가 

한자어와 고유어의 對立相 o 로 존재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더 자세히 언급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관첨을 달리하여 다른 

;자리에서 이 문제들을 다시 경토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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